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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개정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지리역사과에 신설 및 필수화된 지리총합 과목의 성격

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지리교육의 영역 특수적 사고인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분석 틀로 설정하

고, 학습지도요령과 도쿄쇼세키(東京書籍)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구조와 교과서의 구현 방식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리총합 과목은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자질･능력의 요소를 통합하는 핵심 기제

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로 지리총합 과목의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는 지리적 기능 습득에서 시작해 세계적 규모의 탐구를 

거쳐 생활권 지역조사로 이어지는 계통적이고 점진적인 심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셋째로 지리총합의 교과서는 학술적 정

의 중심의 사전적 구성에서 벗어나 풍부한 사례와 웹GIS 활용법을 제시하는 방법론적 가이드북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지리 교육과정의 정체성 확립 및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주요어: 지리총합, 2018년 개정 일본 학습지도요령 지리역사과,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 지리 교과서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Geography subject, which was newly established and 

mandated in the Geography and History department of the 2018 revised Japanese High School Curriculum 

Guidelines. For this purpose, geography-based epistemological approaches was used as the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this framework, the study examined the curriculum structure and the implementation methods in textbooks, 

focusing on the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and the Tokyo-Shoseki textbook.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Geography positions geography-based epistemological approaches as a core mechanism that 

integrates the elements of qualities and abilities. Second, the Curriculum Guidelines and textbook for Geography 

feature a systematic and progressive structure that begins with the acquisition of geographical skills, moves through 

global-scale inquiries, and leads to local field investigations in daily life zones. Third, the Geography textbook has 

shifted away from a dictionary-like structure centered on academic definitions, strengthening its character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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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ical guide that presents abundant case studies and Web GIS applications. These analytical results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as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the geography curriculum and developing 

textbooks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Key words: Geography, 2018 Revised Japanese Curriculum Guidelines for Geography and History, Geography- 

based Epistemological Approaches, Geography Textbook

I. 서론

일본의 학교 교육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존재한다. 2025학년도 현재 일본의 고

등학교 학교 교육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은 2018년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다. 또한 일본

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는 각 교과에 적용되는 일반적

인 사항과 각 교과의 개략적인 내용이 서술된 학습지도

요령과 더불어 각 교과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있는 

해설이 같이 출간되고 있다. 따라서 2018년 개정 고등학

교 학습지도요령에는 지리역사 교과에 관한 개략적인 내

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상세히 설명한 고등학교 학

습지도요령해설 지리역사편이 존재한다.

2018년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文部科学省, 2018a) 

내 지리역사 교과의 지리 과목에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지리총합과 지리탐구 과목이 신설되고, 두 과목 중 지리

총합이 필수화되었다는 점이다. 관련해 지리역사 교과를 

구성하는 과목으로는 지리총합, 지리탐구, 역사총합, 일

본사탐구, 세계사탐구의 다섯 개가 있다. 이 중 지리총합

과 역사총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으며, 두 과목 모

두 2단위 과목에 해당한다. 단위는 1시간을 50분으로 35

시간의 수업을 1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지리총합과 역사총합의 필수화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이 

살아갈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공간과 시간을 동시에 고

려하는 균형 잡힌 관점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재확인되

었다.

일본의 지리교육 분야에는 지리총합 과목에 관한 다

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이론적 연구 분야에

서 碓井照子(2016)는 지리적 기능에 해당하는 독도와 작

도와 관련해 지리총합에서 강조되어야 할 지도학습의 기

본은 종이지도와 전자지도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라

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甲斐

智大(2023)는 지리총합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

적 조사를 시행해 세계 문제에 관한 교원의 이해도가 낮

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한편, 지리총합의 구체적인 수

업 수준의 제안으로는 久保純子･須貝俊彦(2019)가 지

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리총합에서 강조되는 방재 수

업을 위해 일본의 자연환경, 지형분류도, 인간 환경 체제

론을 도입한 지리총합 교수･학습의 아이디어를 제시하

고 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 연구 영역에서도 일본

의 지리총합 과목이 다루어진 선행연구를 발견할 수 있

다. 구체적으로 일본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 총론적 관점에서 지리총합 과목을 분석한 연구(권오

현, 2019)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는 개정된 학습지도요

령의 총론적 관점에서 사회과, 지리역사과, 공민과의 다

양한 교과 및 과목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지리총합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포함된 구체적 내용에 관한 분석은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지

리총합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홍성근, 2022)를 들 수 있

다. 이 연구는 지리총합 및 역사총합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리총합 교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있지 않

다. 마지막으로 지리총합 과목의 필수화 과정과 내용을 

밝힌 연구(심정보･조철기, 2018)를 들 수 있다. 이 연구

에는 지리총합 과목이 필수화되기까지의 교과교육적 상

황, 학습지도요령 개정의 과정 등이 다양한 자료를 바탕

으로 상세히 제시되었으며, 교육과정 수준에서 지리총합

의 내용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리총합 과목

의 학습지도요령 상의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지리

총합 과목의 필수화가 일본 지리교육 분야의 중요한 변

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총합 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과

서 내용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우리나라 지리교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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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상의 관점에 근거 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지리

총합 과목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는 일본 지리교육의 주요한 개념으로서 ‘지

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성격과 내용에 관해 

고찰한다. 이를 통해 지리총합 과목의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획득한다. 두 번째 단계에

는 첫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

는 법’의 성격과 내용을 관점으로 2018년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지리역사 교과 지리총합 과목을 분석한다. 

세 번째 단계에는 두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학습지도요

령 상의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분석 결과

에 근거해 지리총합 교과서를 검토한다.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내용은 상술한 우리

나라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으로 볼 수 있다.

II. 영역 특수적 사고로서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

본 연구에서는 지리총합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틀

로써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활용한다. 이

는 지식의 암기가 아닌 지식을 활용하는 사고력을 지리 

과목의 본질을 드러내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일본

의 학교 교육에 적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서 역시 사고력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의 

지리교육 분야에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이 

지리 영역의 고유한 사고로써 활용 되어온 전통이 존재

한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지리총합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

으로 사고력 교육의 유형과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

는 법’의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1. 사고의 성격에 따른 사고력 교육의 유형

인간의 사고는 백일몽부터 고도의 높은 인지 부담을 

유발하는 고차적 사고까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그

러나 학교 교육의 사고력 교육을 논의할 때 등장하는 

사고는 백일몽과 같이 무목적이고 단순한 수준의 사고가 

아닌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조직하고, 분석 및 해석하

는 등의 상대적으로 고차적인 지적 조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고가 이와 같은 고차적 수준의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노력을 들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효과적

인 사고력 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할 교육적 정당성을 획

득하게 된다.

그리고 사고가 의미하는 지적 조작의 고차성과 복잡

성은 학교 교육에서 다루는 사고의 성격을 다양하게 만

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학교 교육에서 고차적인 

지적 조작으로 간주 되는 사고는 사고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교육 목적과 

조합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사고의 종류와 교육 목적

의 조합은 다양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교과 또는 과목

의 개성을 반영하는 영역 특수적 사고의 사고력 교육과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과목을 관통해 함양되는 영

역 일반적 사고의 사고력 교육을 들 수 있다.

우선 사고가 특정 교과 영역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영역 일반적인 사고의 사고력 

교육에서는 다양한 지식 영역에 적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사고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사고력 교육

에 따르면 사고력 교육에서 교과의 가치는 각 교과의 

고유한 사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고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좋은 소재를 제공하는 데 있다(Beyer, 1987: 68-71).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지리교육 학회인 NCGE의 학술

지에 게재된 연구를 검토해 보면, 비판적 사고와 같은 

영역 일반적 사고에 관한 연구(Allen and Lahart, 1981; 

Eflin and Eflin, 1999; Wolf et al., 2010)가 다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1988년 교육개혁법

에 따른 교육 개혁을 통해 전국 공통 교육과정으로서 

내셔널 커리큘럼이 제정되었다(志村喬, 2009: 129). 그 

이후 영국의 지리교육에서는 내셔널 커리큘럼에 기반한 

수업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재가 개발되었다. 

그중 Thinking Through Geography(Leat, 1998)와 More 

Thinking Through Geography(Nichols et al., 2001)는 내

셔널 커리큘럼에 정해진 다섯 가지 사고 기술에 따라 개

발된 대표적인 지리 교육 자료이다(강창숙, 2005: 81-82). 

이 두 교재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지리 과목의 

고유한 사고가 아니라 지리 과목의 내용을 소재로 하여 

정보 처리, 추론, 탐구, 창의적 사고, 평가라는 영역 일반

적인 사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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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우리의 사고는 어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칙을 획득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용 영역별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관점(市川, 2001: 5)

에 기초한 사고력 교육이 있다. 이 사고력 교육의 관점에 

따르면 각 교과의 지식에 기초한 사고는 단순히 사실이

나 개념을 습득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

가라는 질문에 답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구조화하기 위한 

독특하고, 영역 일반적 사고로 환원 불가능한 방법이다

(Mink, 1987: 36). 여기서 말하는 영역 특수적 사고의 환

원 불가능성은 영역 특수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부터 성립되는 것이다. 학습하는 지식으로부터 상기하기 

쉬운 동일 영역의 여러 지식의 존재, 전형적인 사례, 수업

의 맥락, 일상생활의 맥락 등과 같은 상황에 수반하여 이

루어지는 것이 영역 특수적 사고이다. 따라서 영역 특수

적 사고가 일반화나 추상화를 통해 특정 상황을 상정하

지 않는 수준으로 환원되어 버리면 그 특성을 잃게 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학습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

사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에서의 역사적 사고에 관한 연구

(Wineburg, 2001)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역사적 

사고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지적 구조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지적 구조를 변화시켜 나

가는 과정이다(Wineburg, 2001: 7). 따라서 애국심의 고

양, 국가 정체성 강화 등과 같은 실용적인 요청에 부합하

는 친숙한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지적 혼

란을 불러일으키는 먼 과거의 역사가 역사적 사고의 교

육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Wineburg, 2001: 3-24). 이처럼 

영역 특수적 사고에 근거한 사고력 교육은 각 교과의 개

성적 관점과 내용을 활용하는 사고력 교육을 의미한다.

일견 영역 일반적 사고의 사고력 교육과 영역 특수적 

사고의 사고력 교육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두 사고력 교육은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상호 관련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영역 일반적 사고의 사고력 

교육과 영역 특수적 사고의 사고력 교육은 영역 일반적 

사고와 영역 특수적 사고를 통합하기 위한 사고력 교육

의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인간이 사고를 시작하기 위해서

는 정보가 필요하며, 그 정보는 어떤 영역의 지식이다. 

따라서 거기에서의 사고란 그 지식이 속해 있는 영역에 

대한 영역 특수적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리학자는 조사 지역의 주거 양식 특징을 파악하기 위

해 주거 양식이 나타난 원인을 자연과 사회의 관계로부

터 사고한다. 한편, 사고가 이루어질 때는 비교, 분류, 대

조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고 조작도 사용된다. 더우기 

학습자들의 실제 삶에서 행하는 사고는 영역 일반적 사

고와 영역 특수적 사고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따라서 실제 적용성에 놓고 본다면 학

교 교육에서의 이상적인 사고력 교육은 상술한 두 가지 

사고의 사고력 교육이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력의 융복합적 관점에서 두 종류의 사고

를 통합하려는 시도(Sternberg, 1989; Sternberg, 2003: 

508-511)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수학 교과의 문제해

결 전략 선택에 관한 연구(Siegler, 1989: 15-20, 24)는 두 

사고에 관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산수 문

제에서 학습자의 해결 전략 선택 모델을 제안했다. 우선, 

영역 일반적 사고 연구의 성과에 근거하여, 최초의 전략 

선택에는 문제해결의 속도와 정확성 중 어느 쪽을 우선

할 것인가라는 영역 일반적 사고가 적용됨이 밝혀졌다. 

다음으로, 영역 특수적 사고 연구의 성과에 근거하여, 문

제를 풀 때는 산수라는 영역의 고유한 사고가 실행됨이 

증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실증적인 조사 결과로부터 영역 

특수적 사고의 실행 과정과 결과가, 전략을 선택할 때 

사용되는 영역 일반적 사고에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사고력 교육의 문제해결 전략 선택

에는 영역 일반적 사고와 영역 특수적 사고를 통합적으

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역 일반적 사고, 영역 특수적 사고, 

통합적 사고의 사고력 교육 중 일본의 지리교육에서 영

역 특수적 사고의 사고력 교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성격에 관해 고찰한

다. 이 고찰의 결과는 이후 진행되는 지리 총합 과목의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로 

활용될 것이다.

2. 일본의 지리교육에서 영역 특수적 사고로서 ‘지리

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은 지리적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바탕으로 구사될 수 있으며, 이를 구사하

는 능력의 함양이 일본의 학교 교육에서 지리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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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왔다(井田仁康, 2003: 26). 이처럼 

일본의 지리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점유해 온 ‘지리적

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은 지리교육 연구 영역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되었다. 이하의 선행연구 및 학습

지도요령에 제시된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은 

시기에 따라 ‘보는 법과 생각하는 법’, ‘보는 법･생각하는 

법’ 등과 같이 표현 방식에 있어 미세한 차이를 가진다. 

그러나 이 논문에는 최근의 학습지도요령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으로 통일해 설명

한다.

먼저 菊地利夫(1976)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

는 법’을 지리교육의 등장 배경을 바탕으로 지리학의 학

술적 개념 체계와 연결하여 기초, 본질, 시점 개념의 세 

단계로 구조화하였다. 기초 개념인 장소와 축척은 지리

적 사상(事象)을 규정하는 토대가 되며, 본질 개념인 분

포, 지역, 지역 체계는 각각 입지, 결합, 상호작용이라는 

역동적인 지리적 작용을 반영한다. 특히 시점 개념에서 

변화와 예측을 강조한 점은 지리학을 단순히 현상을 기

술하는 학문이 아닌, 논리적 추론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

는 과학적 학문으로 규정하려 했던 시도로 평가받는다. 

이를 통해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이 지리학의 

근본적 개념을 지리교육에서 교수･학습하기 위해 효과

적인 교육적 개념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戸井田克己(1999)는 학습지도요령 내에서 해당 개념

이 지나치게 관점 위주로 편중되어 기능적 측면이 소홀

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그는 지도를 활용한 

분포 파악이라는 지리적 기능과 왜 그것이 그곳에 있는

가와 같은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의 인과적 물음을 연

결하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지도(指導)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공간적 확산 속

에서 현상을 포착하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에서 시작하

여, 정보의 가공과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지

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으로 전이되는 과정의 중요성을 역

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리교육의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이 단순히 지리적 관점만이 강조된 개념

이 아닌 지리적 기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이 설명되었다.

吉田剛(2001)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지리적으로 보는 법,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법, 지리적 판

단력의 삼층 구조로 체계화함으로써 개념의 명료화를 시

도했다. 지리적으로 보는 법은 공간과 장소의 핵심 개념

을 통해 현상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지리적으로 생각하

는 법은 입지나 환경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인과관계와 

법칙성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여기에 지리적 판단력을 

추가함으로써 학습자가 지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가치 판

단과 문제해결이라는 사회적 의사 결정 단계에 도달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는 지리교육이 개인의 인지적 성장

을 넘어 시민적 자질 함양이라는 사회적 의의를 지녀야 

함을 시사한다.

井田仁康(2003)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통합하여 학습

의 프로세스를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에 결합

한 포괄적인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 구조에 따르면 자료 

수집, 정리, 분석 등과 같은 기능이 포함된 학습의 프로세

스와 분포 파악, 요인 고찰, 지역 변용 등과 같은 지리적 

고찰의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배우는 

법을 배우는 지리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리

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에는 지리학의 관점과 사고

방식만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지리를 배우는 학생의 

교수･학습 프로세스 역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이 강조

되었다. 

吉田剛(2008)는 초등학교(인지와 준비), 중학교(분석

과 기초), 고등학교(의사 결정과 응용)로 이어지는 단계

적 전이 과정을 통해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

의 교육이 심화해야 함을 주장하며 초･중･고 일관 커리

큘럼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는 ‘지

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교육을 위한 지리적 

인지의 준비 단계, 중학교는 지리적 분석의 기초를 익히

는 단계, 고등학교는 의사 결정과 같은 지리적 응용의 

단계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

하는 법’이 일회성 지리교육의 실천으로 마무리되는 지

리교육의 교수･학습 내용이 아닌 학교 교육 전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습득되어야 하는 개념임이 강조되었다.

이상과 같이 학술영역에서 시행된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선행연구 내용을 보면 모학문인 지리학

의 지식과 방법, 지리적 기능, 개념적 위계, 교수･학습의 

과정, 학교급별 연속성과 같이 지리교육의 핵심적인 요소

들이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리적으

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은 일본 지리교육의 광범위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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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구조와 내용

구조 내용

지리적으로 보는 법의 기본
위치, 거리, 배치, 분포, 공간적 규칙성과 경향성 등을 착안점으로 일반적 사상을 지리적 

사상으로 변환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의 기본
지리적 인과관계, 지역, 지역 환경과 인간 활동의 상호작용, 지역 간의 상호작용 등을 

착안점으로 지리적 사상에 관해 탐구

지리적으로 보는 법

과 생각하는 법의 기

본을 바탕으로 하는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의 주요 세 요소

지역의 일반성과 

특수성

탐구하는 지리적 사상이 해당 지역에만 나타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

는 것인지를 검토함으로써 지역이 가진 지역성으로서 일반성과 특수성을 밝힘

지역의 규모
지역의 규모에 따라 탐구하는 지리적 사상의 의미가 다양해질 수 있음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다중 스케일의 성격을 반영해 지역성을 파악

지역의 변화
탐구하는 지리적 사상이 해당 지역에 언제부터 있어 왔으며, 향후 지리적 사상과 해당 

지역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관해 예측

출처: 2009년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학습지도요령해설 지리역사편(文部科學省, 2010: 83)을 필자 번역 및 정리.

소를 폭넓게 포함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학술영역의 선행연구에 이어 이번에는 ‘지리

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이 학습지도요령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

는 법’이 학습지도요령에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1951

년 개정 소학교 학습지도요령(文部省, 1951) 사회과편이

다. 사회과편의 내용 중 사회과의 의의에 관한 서술에서 

‘지리적, 역사적으로 보는 법, 생각하는 법(地理的, 歴史

的な見方考え方)’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중학교의 경

우 1958년 개정 중학교 학습지도요령(文部省, 1958)의 제

2장 각 교과 중 사회의 서술에서 지리적으로 보는 법과 

생각하는 법(地理的な見方や考え方)의 용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1989년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文部省, 1989)의 각 교과 중 지리역사의 서술에서 ‘지리

적으로 보는 법과 생각하는 법(地理的な見方や考え方)’

의 용어를 발견할 수 있다. 단,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

하는 법’이 중학교에서는 교수･학습 내용에 기술되어 있

었던 반면, 고등학교는 과목의 목표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의 학습지도요령 서술에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용어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 어떤 요소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

각하는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2009년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지리역사편을 검토한다.

2009년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文部科學省, 2009)

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지리역사편(文部科學省, 

2010: 83)에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내용

이 구조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서술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 1). 여기서 구조적으로 제시되

어 있다는 의미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하위 요소로 분해해 각 하위 요소의 위계, 관계, 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은 본래 연속적인 사고의 과정이므로 그

것을 하위 요소로 분해해 고찰하는 것은 힘들지만, 구조

적인 제시를 위해 지리적으로 보는 법과 지리적으로 생

각하는 법이 나뉘어 설명된다.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

하는 법’은 다섯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내용은 지리적으로 보는 법의 기본, 두 번째 내용은 지리

적으로 생각하는 법의 기본,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의 내용은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의 주요한 기둥에 해

당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에 기본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는 이유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부

터 다섯 번째까지의 내용을 기둥으로 표현한 이유는 각

각의 내용이 위계를 가지는 상하의 개념이 아닌 상호작

용하며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병렬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요소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의 기본에는 위치, 거리, 배치, 분포, 공간적 규칙성과 

경향성 등과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사상을 파악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즉, 우리 주변에 존재

하는 일반적인 사상을 위치, 분포, 공간적 규칙성 등의 

관점으로 파악함으로 지리적 사상으로 변환하는 ‘지리적

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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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두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지리적으로 생각

하는 법의 기본에는 지리적 사상이 왜 그곳에 위치하며, 

왜 그렇게 분포 또는 변화하는지에 관한 원인을 추구하

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하면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은 일견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사

고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생각

하는 법의 기본은 우선 인과관계를 추구하는 대상이 지

리적으로 보는 법을 통해 변환된 지리적 사상이라는 사

고 대상의 지리적 특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사고의 방법으로 지역 구분과 같이 지역이라는 

인식의 틀을 바탕 한 지역적 사고,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 

사고에서 주요한 탐구 대상이 지역 환경과 인간 활동의 

상호작용, 해당 지역과 다른 지역의 상호작용이라는 점

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보는 법의 기본은 일반적인 인과

관계의 사고와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의 세 기둥에 해

당하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내용에는 각각 지역의 

일반성과 특수성, 지역의 규모, 지역의 변화에 관한 사고

가 제시되어 있다. 지역의 일반성과 특수성에 관한 사고

는 탐구하는 지리적 사상이 해당 지역에만 나타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함으

로써 지역이 가진 지역성으로서 일반성과 특수성을 밝혀

내는 지리적 사고이다. 그리고 지역의 규모에 관한 사고

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탐구하는 지리적 사상의 의미가 

다양해질 수 있음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다중 스케일의 

성격을 반영해 지역성을 파악하는 지리적 사고를 의미한

다. 또한 지역의 변화에 관한 사고는 탐구하는 지리적 

사상이 해당 지역에 언제부터 있어 왔으며, 향후 지리적 

사상과 해당 지역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관한 

예측을 하는 지리적 사고이다.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리적으

로 보는 법의 기본을 통해 일반적 사상을 지리적 사상으로 

변환시킨다. 다음으로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의 기본으

로써 지역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리적 사상의 지리적 인과

관계를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기본은 지역의 

일반성과 특수성, 지역의 규모, 지역의 변화에 관해 지리

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세 개의 기둥은 심

화한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

는 법’은 일본 지리교육의 근본적 목적 중 하나로서 학술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습지

도요령에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었다. 그리고 

일반적 사상의 지리적 사상으로의 변환, 지역이라는 공

간적 범위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적 사고, 지역적 사고를 

전제로 하는 지리적 사고 대상 등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보는 법･사고하는 법은 일본 지리교육에 추구 되어온 

영역 특수적 사고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8년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지

리총합 과목의 분석을 위한 기본적 틀로써 일본 지리교

육의 영역 특수적 사고에 해당하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

생각하는 법’을 활용한다. 또한 2018년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학습지도요령해설 지리역사편에 따르

면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2009년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학습지도요령해

설 지리역사편의 내용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해 개발된 교과서를 분

석한다는 점과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구체

적 내용이 이전 교육과정의 그것을 계승한다는 점을 들

어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내용으로 2009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학습지도요령해설 지리

역사편에 제시된 것을 따른다. 

III.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으로 

본 일본 고등학교 ‘지리총합’ 과목

1.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이 반영된 지리

총합 과목의 학습지도요령

2018년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이전의 학습지

도요령에 비해 학교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하는 자질･능

력으로서의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가 상대적으로 명확

히 제시되는 서술 구조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이전 개정

의 학습지도요령에는 학습 내용과 그 내용을 다루는 방

식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지만, 2018년 개정 고등학교 학

습지도요령은 학습자가 함양해야 하는 자질･능력이 지

식･기능,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배움을 향한 힘과 인간

성의 함양이라는 세 범주를 바탕으로 기술되었다. 이러

한 학습지도요령의 제시 방식은 지리역사 교과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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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리총합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의 단원 구성

학습지도요령의 단원 구성 교과서의 단원 구성

대단원 중단원 대단원 중단원

A. 지도와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파악

하는 현대 세계

(1) 지도와 지리정보시스템 그리고 현

대 세계

제1편. 지도와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현대 세계

제1장. 우리가 사는 세계

제2장. 지도와 지리정보시스템의 역할

제3장. 자료로부터 읽어내는 현대 세계

B. 국제이해와 국제

협력

(1) 생활문화의 다양성과 국제이해

(2) 지구적 과제와 국제협력

제2편. 국제이해와 국제

협력

제1장. 사람들의 생활문화와 다양한 지리

적 환경

제2장. 여러 가지 지구적 과제와 국제협력

C.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와 우리

(1) 자연환경과 방재

(2) 생활권의 조사와 지역의 전망

제3편.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와 우리

제1장. 자연환경과 방재

제2장. 생활권의 조사와 지역의 전망

출처: 2018년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文部科学省, 2018a: 48-50) 및 지리총합 교과서(松原宏ほか, 2025: 2-3)를 필자 번역 및 정리.

 사회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활용해 과제를 탐구하거나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글로벌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 및 사회의 유능한 형성자에게 필요한 시민으로서의 자질･능력을 

다음과 같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사상의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활용해 과제를 탐구하거나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글로벌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 및 사회의 유능한 형성자에게 필요한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다음과 같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 1. 2018년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지리역사 교과(상) 및 지리총합 과목(하)의 목표

출처: 2018년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文部科学省, 2018a: 29, 36)을 필자 번역.

되어, 지리역사 교과의 과목을 통해 학습자가 습득해야 

하는 자질･능력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을 이상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서술함으로써 각 교과의 교수･학습 내용 제시의 

명확성은 강화되었지만, 세 가지 범주는 본래 각 교과의 

교수･학습을 통해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습득되는 자

질･능력이다. 마찬가지로 지리총합 과목을 통해 습득이 

기대되는 세 가지 범주에 관한 학습지도요령의 내용 역

시 교수･학습을 통해 통합적으로 함양되는 자질･능력이

다. 그리고 지리총합 과목에는 세 가지 범주의 통합적인 

교수･학습이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으로 제

시되고 있다. 이처럼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되는 세 가지 

범주의 자질･능력이 지리역사 교과 내 지리 과목에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과 같은 과목 특유의 

개념으로 변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질･능력의 세 가지 범주를 통합하는 지리 영역 고유

의 개념인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은 그 성격

을 교과와 과목의 목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료 1). 지리

역사 교과의 목표 서술을 보면 사회적으로 보는 법･생각

하는 법의 활용이 문두에 제시되어, 지리역사 교과 목표

의 전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으로 보는 법･생각하

는 법은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 ‘역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 ‘현대 사회의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교수･학습 결과를 통해 형성되는 종합적 결과로 

볼 수 있다(文部科學省, 2017: 19). 즉,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회, 지리역사, 공민 교과를 통해 육성되는 

지리, 역사, 공민 분야의 영역 특수적 사고의 종합된 결과

로 볼 수 있다. 이전 개정 시기의 학습지도요령과 달리 

2018년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지리 과목에

서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개념

을 역사 과목과 공민 과목에 적용해 지리, 역사, 공민 

과목을 통해 길러지는 보는 법･생각하는 법이 사회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으로 정리되었다. 나아가 지리총합의 

목표를 살펴보면 역시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

이 문두에 제시되어 지리총합 과목을 통해 획득되는 자

질･능력의 전제로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은 고등학교 지리 과목

을 통해 습득하는 세 가지 범주의 자질･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리 과목 고유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어 지리 총합의 학습지도요령 서술에 자질･능력의 

세 가지 범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단

원(표 2)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학습지도요령에서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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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과목은 세 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대단원은 명칭은 ‘지도와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파악

하는 현대 세계’이며, 나머지 두 개 단원에서 진행되는 

지리 탐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리적 기능의 교수･학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리적으로 보는 법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사상을 지리적 사상으로 변환하기 위한 착안점

으로는 위치, 분포 등이 제시되어 있다.

위치를 바탕으로 한 지리적 사상의 변환으로는 현대 

세계의 지역구성을 절대적 위치 관계와 상대적 위치 관

계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대 세계를 파악하

기 위해 그것을 지역이라는 공간적 틀로 구분하고, 현대 

세계를 구성하는 지역의 절대적 위치, 지역 간에 형성되

는 관계에 해당하는 상대적 위치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의 기본에 해당한다.

분포에 착안한다는 의미는 일반적 사상이 공간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어느 정도 모여있고 흩어져 있는지를 관

찰함으로써 지리적 사상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세계의 경제 상황이나 생활 수준의 일반적 

사상을 그 세계적 분포로 관찰함으로써 경제 지리적인 

남북문제와 같은 지리적 사상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의 기본에 해당한다. 

특히, 분포를 바탕으로 일반적 사상을 검토할 때 강조되

는 지리적 도구로는 지도와 GIS가 학습지도요령에 서술

되어 있다.

위치와 분포를 통해 사상은 지리적 사상으로 변환되

고, 그 결과는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으로 연결된다. 지

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의 착안점으로는 범위가 제시되었

으며, 그것의 탐구 주제는 변환한 지리적 사상의 현황, 

그것이 나타난 원인, 앞으로의 변화에 관해 탐구하는 것

이 서술되어 있다. 이 중 범위에 착안한다는 의미는 지리

적 사상을 다층적인 지역의 규모로 바라봄으로써 지리적 

사상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리적 사상을 지역 사회, 국가, 대륙, 세계 

등의 다양하고 중층적인 지역 규모로 검토할 때 각 지역

의 규모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거나, 의미가 다층

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내용은 지리적

으로 생각하는 법의 세 기둥 중 하나에 해당하며, 특히 

범위는 지리총합 학습지도요령의 사고력･판단력･표현

력 범주에 서술된 다면적･다각적 고찰을 말한다. 또한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방

향성을 결정하는 질문의 생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리총합의 첫 번째 대단원은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

각하는 법’을 구성하는 세 가지 범주 중 특히 지리적 기능

이 강조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보는 법

과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활용할 때 지도와 GIS의 

가치, 종류, 활용법 등이 다루어질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대단원은 나머지 두 개 단원의 탐구를 

위한 준비 단원으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한편, 첫 번째 

대단원은 한 개의 중단원을 가지고 있는데, 중단원의 구

체화 된 착안점으로는 지리적 기능의 역할과 유용성을 

들 수 있다.

지리총합의 두 번째 대단원은 ‘국제이해와 국제협력’

이며, 세계적인 지역 범위에서 지리적 사상을 고찰하는 

단원에 해당한다. 이 대단원은 하위에 두 개의 중단원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의존과 지역이 ‘지리적으로 보는 법･

생각하는 법’의 착안점으로 두 중단원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상호의존은 일반적인 개념에 해당하므로 ‘지리적

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착안점으로 활용되기 위해 

장소･인간과 지리적 환경의 상호의존관계, 공간적 상호

의존작용과 같은 지리 과목 특유의 착안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두 번째 대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인 ‘생활문화의 다양

성과 국제이해’에는 생활문화의 분포, 다양한 생활문화

가 나타나는 원인, 생활문화의 지역적 변화 등이 다루어

진다. 구체적으로 생활문화의 다양성과 변화를 만들어 

내는 원인을 장소･인간과 관련한 지리적 사상과 지리적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의존관계를 바탕으로 탐구할 

것이 서술되어 있다. 장소･인간과 관련한 지리적 사상으

로는 의식주･종교 등이, 지리적 환경으로는 지형･기후･

역사적 배경･산업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일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착안점으로 해 자타의 문화를 존중하

는 태도를 기를 것이 제시되어 있다. 위 내용은 지리적 

인과관계, 지역의 일반성과 특수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리적 환경으로 자연환경과 더불어 역사적 배경, 

산업, 종교와 같은 사회적 환경도 다룰 것이 강조되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대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인 ‘지구적 

과제와 국제협력’에는 지구적 과제의 현황과 원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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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리총합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단원별 착안점

대단원 착안점 중단원 착안점

A. 지도와 지리정보시스템으

로 파악하는 현대 세계

지리적 

기능 
(1) 지도와 지리정보시스템 그리고 현대 세계 지리적 기능의 역할과 유용성

B. 국제이해와 국제협력
상호의존, 

지역

(1) 생활문화의 다양성과 국제이해
장소･인간과 지리적 환경의 상호의존관

계, 일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2) 지구적 과제와 국제협력
과제 간, 지역 간, 지속 가능한 사회의 측면

에서 본 공간적 상호의존작용

C.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와 우리

상호의존, 
지역

(1) 자연환경과 방재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 지역의 일반

성과 특수성

(2) 생활권의 조사와 지역의 전망 기학습한 모든 착안점 

출처: 2018년 개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학습지도요령해설 지리역사편(文部科学省, 2018b: 44-69)을 필자 번역 및 정리.

방법 등이 다루어지며,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착안점으로 공간적 상호의존작용과 지역이 명시되

어 있다. 구체적으로 지구적 과제의 종류로 지구환경문

제, 자원･에너지문제, 인구･식량문제, 주거･도시문제가 

제시되어 있으며, 공간적 상호의존작용의 착안점으로써 

지구적 과제와 관련한 세계 속 지역 간의 관련성, 지구적 

과제 간의 관련성,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이 서술되었

다. 특히, 지구적 과제로 제시된 사례가 관련이 깊은 지구

적 과제로 묶여 제시된 것처럼, 지구적 과제의 상호 관련

성에 관한 교수･학습이 강조되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지구적 과제 해결의 맥락에서 고려할 때 

산업 발전을 제한하는 것만이 아닌 보존과 발전의 조화

를 강조하는 관점이 명시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단원의 명칭은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와 우리’이며,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학습 지역의 

범위를 바탕으로 지리적 사상을 고찰하는 단원이다. 특

히, 이전 두 개 대단원의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

이 직접 생활권의 지역조사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이 대단원은 하위 두 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위한 착안점으

로 상호의존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 대단원의 착안점인 

상호의존은 일반적인 개념이므로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

호의존관계, 공간적 상호의존작용으로 구체화 되고 있

다. 이는 두 번째 단원과 유사하지만 착안점을 이용해 

다루어지는 지리적 사상의 종류가 확연히 다르다.

세 번째 대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인 ‘자연환경과 방재’

에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착안점으로 인

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 지역이 명시되어 있다. 이 착

안점을 바탕으로 세계 및 학습자 생활권에 발생하는 자

연재해의 현황, 원인, 대책, 대응이 교수･학습 된다. 이때 

지역의 일반성과 특수성에 착안해 지역성,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가 고려될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 중단원의 

경우 학습 지역의 범위가 세계, 일본, 학습자의 생활권까

지 다양하므로 탄력적 구성으로 부를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대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인 ‘생활권의 

조사와 지역의 전망’에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착안점으로 공간적인 상호의존 작용, 지역이 제시

되어 있다. 이 중단원에는 기학습한 내용의 성과를 바탕

으로 지역조사의 수행 방법을 학습한 후 실제로 학습자

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지역조사가 시행된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착안점은 지역조

사 대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전 단

원에서 학습한 모든 착안점이 활용될 착안점의 후보가 

된다. 한편, 학습지도요령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착안점

으로 생활권 내외의 관련성, 지역의 성립과 변화,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역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기학습한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조사

의 전 과정에서 지도와 GIS의 활용이 중요한 요소로 명

시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리총합 과목

이 가지는 학습지도요령 상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착안점이라는 명칭을 이용해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이 제시

되었다(표 3). 각 대단원의 도입에 개략적 수준의 착안점

이 제시된 후 각 중단원 수준에서 상세화된 착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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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제시됨으로써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활용하기 위한 지침이 제공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은 일본 지리교육의 근본적 목적 중 하나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내용과 실행의 방법이 모

호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상술한 학습지도요령의 시도는 

이러한 비판에 대처하기 위한 건설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지리총합 과목의 단원은 체계적으로 구성

되어 있다. 지리총합 과목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지리

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활용하기 위한 지리적 

기능을 배우는 내용이 첫 번째 단원에 배치되어 있다. 

이어 학습자는 세계부터 생활권으로 축소되는 중층적 지

역 규모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상을 대상으로 ‘지리적으

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요소를 점진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지리총합의 최종 단원에 해당하는 세 번째 대단

원의 두 번째 중단원을 통해 학습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지역조사가 배치됨으로써 기학습한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있다.

2.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교육적 실제

가 구현된 지리총합 과목의 교과서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

는 법은 지리교육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며 지리교육의 

중요한 교육적 목표가 되어왔다. 이를 증명하든 현재 적

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지리역사편에도 지

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이 지리총합의 세 가지 

자질･능력을 포괄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

다. 이에 본 절에서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

에 관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분석 틀로 활용해 지리총합 

교과서의 검토를 진행한다.

2025학년도 사용의 지리총합 교과서는 다섯 개 출판

사에서 총 일곱 권의 검정교과서가 출간되었다(文部科

学省, 2024c). 구체적으로 도쿄쇼세키(東京書籍) 한 종

류, 짓쿄슛반(実教出版) 한 종류, 테코쿠쇼인(帝国書院) 

두 종류, 니노미야쇼텐(二宮書店) 두 종류, 다이이치가쿠

슈샤(第一学習社) 한 종류가 출간되었다. 이 중 테코쿠쇼

인은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지리과목의 전통적인 강자로 

지리 과목의 교과서에서 높은 채택율을 나타낸다. 한편, 

도쿄쇼세키는 지리역사과에 포함된 다양한 과목에서 고

른 교과서 채택율을 보인다. 특히,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에서 활용되는 지리 과목 및 지리적 분야의 

검정교과서룰 모두 출간하고 있는 출판사는 도쿄쇼세키

가 유일하다(文部科学省, 2024a; 文部科学省, 2024b; 文部

科学省, 2024c).

본 연구에서는 한 편의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고려해 

지리총합의 모든 교과서를 분석하기보다는 도쿄쇼세키

의 지리총합 교과서(松原宏ほか, 2025)를 분석의 대상으

로 선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

서 분석만이 아닌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에 

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를 분석하

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여덟 종류의 지리총합 

교과서를 분석하는 작업은 한 편의 연구가 담아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장황한 내

용으로 인해 분석의 초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일본의 지리과목과 지리적 분야에 활용

되고 있는 학교급별 교과서의 비교를 통해 일본 지리교

육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 이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

과서를 비교 및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는 각 학교급 모두에서 지리과목 및 지리적 분야의 교과

서를 출간하고 있는 출판사의 교과서를 주된 분석의 대

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 근거한 본 연구는 도쿄쇼

세키에서 출간되는 지리총합 교과서(이하, 분석 교과서)

를 대상으로 본 절의 교과서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 교과서의 전체적 구성은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세 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단원 명칭도 학

습지도요령에 제시된 대단원명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단원의 구성과 제목은 학습지도요령과 차이를 

나타내는 단원이 존재한다(표 2). 예를 들어 학습지도요

령 상에 한 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된 첫 번째 대단원이 

분석 교과서에는 세 개의 중단원으로 나뉘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분석 교과서의 두 번째 대단원의 중단원 제목

은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중단원의 제목과 일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 구조에는 큰 차이를 나타

내지 않고 있다.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이 교과서에 구현된 

내용을 단원에 따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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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활용된 지리적으로 보는 법의 착안점으로는 위

치와 분포를 들 수 있다. 분석 교과서에는 올림픽, 보졸

레 누보, 여행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상이 지리적으로 

보는 법을 통해 지리적 사상으로 변환되고 있다. 올림픽

이라는 사상을 고찰할 때는 올림픽의 역사적 기원, 올림

픽의 경제적 효과, 올림픽의 상징적 의미 등과 같이 역

사, 경제, 정치의 관점에서 교수･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올림픽이 어디에서 개최되었으며, 올림픽 개최

지의 세계적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같은 지리적

으로 보는 법을 활용하면 올림픽은 지리적 사상으로 변

환한다.

분석 교과서에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지리적으로 보

는 법의 착안점에 해당하는 위치를 이용해 올림픽을 지

리적 사상으로 변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절대적 위치

에 해당하는 경도를 바탕으로 시차에 따른 올림픽 경기 

시작 시각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시차의 개념을 학술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도쿄 및 서울 

올림픽을 사례로 들어 가족 구성원이 올림픽 경기의 시

청 경험을 얘기하는 스토리가 제시되었다. 이에 더해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시차의 개념을 적용해 인기 있는 올

림픽 경기가 세계 곳곳에서 몇 시에 개최되었는지 추론

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상의 분석 교과서의 시도에

서 주목할 점은 지리적으로 보는 법의 활용이 교과서에

서 상당한 분량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림픽, 여

행 등과 같이 일반적 사상을 지리적으로 보는 법을 이용

해 지리적 사상으로 변환하는 활동이 주제별로 두 페이

지에 걸쳐 제시되고 있다. 이는 위치에 관한 이론적 설명

이 두 페이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비해 지리적으로 

보는 법의 활용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리총합의 첫 번째 대단원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향후 교수･학습 될 나머지 두 대단원의 기본으로서 지리

적 기능이 강조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도와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교수･학습이 분석 교과서에서도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도의 

개념, 필요성, 유용성, 종류 등이 기존의 개념 서술 방식

과 유사하게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형도, 주제도, 

통계지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표현 방식에 따른 지도의 

종류와 특징이 사례 지도와 함께 설명식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첫 번째 대단원의 지리적 기능에 관한 분석 교과

서의 내용 중 주목할 점은 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강조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 웹

GIS의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고, 사례로 제시된 웹GIS의 

활용 방법이 실제 조작의 상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계별

로 나뉘어 제시되고 있다. 분석 교과서에 제시된 웹GIS로

는 현재와 과거 지도의 비교에 초점이 맞추어진 콘자쿠맵

온더웹(今昔マップon the web), 일본의 국토지리원에서 

제공하는 지리원지도(地理院地図), 통계를 지도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경제 분석 시스템(REASE), 비교

적 전문적인 주제도 제작이 가능한 MANDARA, 대중성

이 높은 구글맵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대단원에서 활용되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

생각하는 법’의 착안점은 장소･인간과 지리적 환경의 상

호의존관계, 공간적 상호의존작용이다. 우선, 분석 교과

서에서는 생활문화의 다양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탐구하

는 과정에서 장소･인간과 지리적 환경의 상호의존작용

이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의 착안점으로 활용된다. 분

석 교과서에는 문화적 다양성을 발생시키는 지리적 환

경의 하위 요소들을 중심으로 소단원이 구성된다. 먼저 

지리적 환경은 자연환경, 산업, 종교로 구분된다. 그리고 

자연환경은 지형과 기후로 나뉘며, 지형은 다시 산지 지

형, 하천 지형, 해안 지형으로, 기후는 열대 기후, 건조 

기후, 온대 기후, 냉대와 한대 기후로 세분되어 소단원을 

구성하게 된다. 산업 역시 농업, 공업, 상업, 정보산업으

로 나뉘어 소단원을 구성한다. 종교는 세분되지 않으며, 

역사적 배경은 필요에 따라 각 소단원의 내용에 포함된

다. 이처럼 분석 교과서의 두 번째 대단원에는 지리적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의 기본을 

위해 교과서의 내용이 지리학의 학술적 위계에 따라 구

성되었다.

한편, 분석 교과서의 두 번째 대단원이 가지는 특징은 

생활문화의 다양성에 관한 지리적 환경의 상호의존관계

의 사례가 풍부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지리학의 학

술적 위계를 바탕으로 세분화한 지리적 환경의 종류 각

각에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설명이 제시된 것뿐만 아니라 

별도의 읽기 자료를 통해 세계 각지의 관련 사례들이 

다량 제시되었다. 별도의 읽기 자료가 차지하는 분량은 

장소･인간과 지리적 환경의 상호작용이 다루어지는 두 

번째 대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전체 분량의 약 절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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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박한다. 이러한 성격으로 보아 분석 교과서는 지리학

의 개념적 정의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사전적 성격보다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활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 자료집의 성격이 강조된 교수･학습 자료로 

볼 수 있다.

학습지도요령에 기술된 두 번째 대단원의 특징은 지

구적 문제를 다룰 때 각 문제가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생

각하는 법의 탐구 대상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하나로 묶

어 자원･에너지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

구･식량 문제, 주거･도시 문제가 자원･에너지 문제와 함

께 서술되어 있다. 분석 교과서에도 이와 같은 특성이 

반영되어 자원과 에너지문제, 그리고 주거와 도시문제가 

가지는 관련성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이 진행된다. 구체

적으로 자원과 에너지문제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위치와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

고, 국가의 지역 범위가 아닌 세계적 지역 범위에서 자원

의 이동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즉, 지리적으로 보는 법의 

기본과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다. 그런데 인구와 식량문제의 경우 식량문제를 일으키

는 원인이 다양하므로 인구에 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구문제와 식량문제는 분리된 소단원으로 제시되고 있

다. 구체적으로 식량문제가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로 경

제 수준이 향상된 개발도상국의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 사료 수요의 증가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바

이오에탄올의 원료로서 곡물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나아가 분석 교과서에는 지구적 문제가 가지는 상호 

관련성이 교과서 서술과 그림 자료를 통해 제시되고 있

다. 지구적 문제는 두 번째 대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에서 

다루어지는데 먼저 다양한 지구적 문제의 현황, 원인 등

이 위치, 분포, 지리적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고찰된다. 

즉,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이 활용된다. 다음

으로 지구적 문제의 해결 방법을 고찰하는 내용에 이르

러 지구적 문제 간의 상호 관련성이 강조된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와 같은 지구환경문제는 온실가스의 감축이 

요구되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

국의 마찰로 인한 자원･에너지 문제를 심화하고, 과도한 

인구 증가와 같은 인구문제 역시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로 인해 자원･에너지 문제를 악화한다. 악화한 자원･에

너지 문제는 자원의 소유와 활용을 둘러싼 분쟁을 일으

켜 난민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로 바이

오매스가 활용됨에 따라 곡물 가격이 급등해 식량문제를 

심화한다. 이처럼 지구적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을 검토하다 보면 고려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 및 축소해야 하는 필요가 자연스럽게 등

장한다. 즉, 지역 사회 및 국가의 지역 범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세계적 지역 규모에서 보았을 때 그 원인을 규명

할 수 있고, 해결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의 기둥에 해당하는 지역 

범위의 다중적 적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구적 문제를 

다중적 지역 범위로 보았을 때 그 해결을 위해서는 한 

개의 국가 또는 지역 사회가 아닌 세계적 규모의 국제협

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학습자들이 알 수 있게 된다.

학습지도요령의 세 번째 단원의 중요한 점은 이전 단

원까지 활용을 연습한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

을 학습자 생활권의 지역조사를 통해 실제 생활에 적용

하는 교수･학습 내용이 제시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리총합 교과서의 중요성은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

하는 법’의 실제적 적용에 관한 효과적인 사례를 제시해

야 한다는 점에 있다. 분석 교과서는 생활권의 지역조사 

주제로서 지역 사회의 자연재해를 주제로 설정해 구체적

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사회과학적 조사 방법의 

절차에 해당하는 주제 설정, 주제의 탐구, 발표의 단계로 

나뉘어 지역조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또

한 주제의 탐구 단계는 가설의 설정, 본 조사, 가설의 

검증으로, 발표의 단계는 교실에서의 발표, 사회 참가라

는 하위 단계로 세분되어 설명이 제시된다. 다음으로 치

바현 마츠도시(千葉県松戸市)의 수해라는 자연재해를 

주제로 지역조사의 실제 사례가 단계별로 제시된다.

주제 설정과 가설설정의 단계에서는 조사할 주제를 

발견하고, 주제와 관련한 가설을 형성하기 위해 마츠도

시의 에도천과 주변의 주거지 분포가 나와 있는 시기별 

지형도를 비교하는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즉, 지리적으

로 보는 법의 기본을 이용해 지역조사 주제와 가설을 

설정하는 다양한 방법 중 분포와 지형도가 활용되고 있

다. 학습자는 강과 주거지라는 일반적 사상을 분포로 파

악해 일반적 사상을 지리적 사상으로 변환하고, 시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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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를 비교해 유로의 변경, 시가지의 확장 등을 확인

함으로써 수해 발생 위험 지역이라는 주제와 수해에 대

한 준비, 대응 등과 관련한 가설을 도출하게 된다.

본 조사와 가설 검증의 단계에는 자료를 수집 및 분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웹GIS, 그룹 토론, 야외 조사에 관한 일반적 설명과 

더불어 구체적인 사례가 교과서에 밀도 있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야외 조사의 경우 인터뷰가 강조되어, 인터뷰

의 준비, 절차, 태도, 감사 인사의 방법 등이 사례 및 사진

과 함께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수집한 자료

의 분석에 따른 가설의 채택과 기각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조사 사이클에 관한 설명이 나타난다.

발표의 단계에서는 그래프와 지도의 작성이 강조되어, 

MANDARA와 같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웹GIS의 사

례가 상세히 제시된다. 또한 주제가 치바현 마츠도시의 

수해라는 자연재해였으므로, 지역조사의 결과로써 수해

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안 또는 보완하는 것으로 발표가 

마무리되는 사례가 제시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분석 

교과서에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구체화

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지리적

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이 활용된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거나,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교육적 맥락이 조성

되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교과서의 기능으로써 지리학

의 학술적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사전적 기능이 아

닌 실제 활용의 사례가 풍부히 제시된 사례집의 기능이 

분석 교과서에 강조되었다. 이는 분석 교과서의 내용에

서 학술적 정의에 관한 설명보다 지역 사회, 국가, 세계의 

지역 범위에서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이 활용

된 사례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어 후자의 경우 세계적 문제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짐으로서 지리적으로 생각하

는 법의 기둥에 해당하는 다중적인 지역의 범위를 지리

적 사상을 탐구할 때 활용하는 교육적 맥락이 제공되고 

있다.

두 번째로 분석 교과서에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

하는 법’의 활용을 위한 중요한 지리적 기능으로써 지리

정보시스템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성격은 다양한 기능과 

성격을 가진 웹GIS가 상세히 소개되고 있는 분석 교과서

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웹GIS

의 용도에 관한 설명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사용의 절차에 상당한 양의 

교과서 분량이 할애되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에 관

한 직접적 교수･학습이 명시된 첫 번째 대단원 이외에 

두 번째 및 세 번째 대단원에도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

각하는 법’을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웹GIS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특히, 세 번째 대단원에 제시된 학습자 생활권

의 지역조사 단원에는 조사 주제 설정부터 조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웹GIS의 활용이 구체적인 사례를 바

탕으로 강조되었다.

세 번째로 분석 교과서에는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지

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종합적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지역조사의 사례가 제공되었다. 분석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에 배정된 지역조사의 실제에서 학습자는 생

활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

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점진적 그리고 부분적

으로 단련한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종합적

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때 교과서에 

제시된 실제 사례는 학습자의 지역조사 표준 모델이 되

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준 모델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석 교과

서에 제시된 자연재해를 이용한 지역조사의 사례는 적절

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연재

해는 일본의 자연환경을 고려할 때 전국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으로 인해 학습

자의 생활권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즉, 분석 교과서에 

게재된 자연재해에 관한 지역조사의 사례는 지역의 일반

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학습자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문제로 공감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의 광범위성과 빈번함으로 인해 

일본 사회에는 재해지도와 같이 학습자들이 자연재해 지

역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웹GIS의 자료가 풍부하다. 즉,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므

로 그와 관련한 자료가 다수 존재하며, 그중 웹GIS가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웹

GIS는 지리교육의 지도학습이나 지역조사를 위한 효과

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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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의 필요성

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므로 지역조사를 수행하

기 위한 협력적인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분석 

교과서의 지역조사에서 강조되는 정보 수집 방법은 인

터뷰이다. 그런데 지리 수업에서 지역조사를 수행할 때 

학습자가 관련 기관을 방문해 담당자와 인터뷰하기 위

해 공공기관으로부터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

은 난점은 지역조사에서 사회적 참여가 강조됨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교수･학습 활동이 교실에서 이루어지

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공공

기관과 일반 행정 관공서의 방재 관련 부서는 일반 시민

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와 관련한 사항을 교육하고 홍보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연

재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하는 관련 기관의 필요

와 자연재해의 대책과 대응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관련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를 시행해야 하

는 학습자의 필요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재해

를 연구 주제로 하는 지역조사에는 인터뷰를 수행할 때 

지역 사회의 공공기관으로부터 협조를 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개정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

도요령 지리역사과에 신설 및 필수화된 지리총합 과목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지리교육의 영

역 특수적 사고인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분석 틀로 삼아 국가 수준 교육과

정인 학습지도요령과 그것이 구현된 교과서의 내용을 단

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리총합 과목은 ‘지

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학습자의 자질･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핵심 기제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학습지도요령 상에서 이 개념은 단순한 지식 습득의 

차원을 넘어 지식･기능, 사고력･판단력･표현력, 그리고 

태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과목 고유의 사고 체계로 

기능한다. 특히 위치와 분포라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을 

통해 일반적인 사상을 지리적 사상으로 변환하고, 지역

적 사고와 다중 스케일의 지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활

용하여 지리적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구조가 명확히 확립

되어 있었다. 이는 지리교육이 단순한 사실의 암기가 아

니라, 지리적 렌즈를 통해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

는 교과교육임을 보여준다.

둘째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성에서 내용의 계통성

과 점진적 심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리총합은 첫 번

째 대단원에서 GIS와 지도의 기본 기능을 익히게 한 뒤, 

두 번째 대단원에서 세계적 규모의 생활문화와 지구적 

과제를 탐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 대단원에서 이를 학습

자 생활권의 지역조사에 적용하는 준비-실행-종합의 체

계적 흐름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이 일회성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전체를 관통하며 실제 삶의 문제해결

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임을 시사한다.

셋째로 교과서의 성격이 학술적 정의 중심의 사전적 

구성에서 탈피하여 사례 중심의 방법론적 가이드로 변화

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도쿄쇼세키 지리총합 교과서는 

지리적 개념을 추상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올림픽, 시차, 

자연재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함으

로써 학습자가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을 직접 

구사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특히 웹GIS의 구체적

인 조작법과 이를 활용한 지역조사 프로세스의 상세화는 

미래 사회에 필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지리적 역량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지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있어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일본의 지리교육계가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하는 법’

을 수십 년간 정교화하여 교육과정에 안착시킨 것과 같

이, 우리 역시 지리적 사고력의 실체를 장소, 분포, 네트

워크 등 하위 요소로 구체화하여 교육과 평가의 기준으

로 삼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웹GIS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사회 문제를 진단하

고 해결하는 실천적 매개체로 적극 도입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분석 교과서의 자연재해 사례와 같이 학습자의 

필요와 지역 사회의 요구가 합치되는 지점에서 지역조사 

주제를 발굴함으로써, 지리교육이 교실 안의 지식을 넘

어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지리총합 과목은 지리 과목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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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특수적 사고로 볼 수 있는 ‘지리적으로 보는 법･생각

하는 법’을 주요한 내용 조직의 틀로 삼아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통찰하는 시민적 자질 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지리

교육의 정체성 확립과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유의미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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